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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이야기 #6
헬렌 켈러
사진 설명: 헬렌 켈러는 라이온들에게 감동을 주어 예방가능한 실명을 종식시키는데 앞장서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에 주력하게 하였다.
1925년 새로 조직된 전미 시각장애인재단의 홍보대사인 헬렌 켈러가 오하이오, 세다 포인트에서 개최된 라이온스 세계대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낮에도 밤인 것처럼 걸려 넘어지고 더듬거리게 되고, 일자리와 자립성도 모두 잃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켈러는 대회장을 가득 메운 라이온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켈러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생후 19개월부터 시력과 청력을 잃었던 그녀는 사실상 고립되어 살아왔고,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퍼킨스 맹학교의 앤 설리반 선생과 함께 지내면서 수화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켈러는 극적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라이온들은 널리 알려진 이 사연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청중 속의 일부 라이온들은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켈러를 마주하여 실명이라는 역경과 싸우는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하게 되자, 실명으로 인해 상처 입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로 와 닿게 되었습니다. 연설은 라이온들과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라이온스를 전미 시각장애인재단의 파트너로 만들고 라이온스의 힘을 빌어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채, 연설의 마지막까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아껴습니다.
"예방가능한 실명이 사라지는 날, 교육 받지 못하는 청각,시각장애 어린이가 없는 날, 도움 받지 못하는 맹인이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게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온전한 시력과 청력을 가진 여러분들께, 강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라이온 여러분들께 간곡히 청하고자 합니다. 어둠에 대항하는 이 전쟁에서 맹인을 위한 기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라이온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호소를 받아들일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대회가 끝나기도 전, 협회는 켈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면적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라이온들은 켈러의 '맹인을 위한 기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1925년부터 라이온스 시력관련 활동으로 전 세계 수 억명의 삶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협회는 불필요한 시력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과의원과 병원, 의약품, 수술, 안경, 안구은행 등 다방면으로 예방가능한 실명을 종식시키고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도전과 꿈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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